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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열악한 여건 속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지만,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주차장 공급의 여지도 적은 상황에서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 때문에 도쿄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같

은 간접 총량제를 도입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려는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중인’ 제주·일본도 장애요인 발생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차고지 부족, 

실효성 부족, 형평성 문제 등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다.

1962년에 도입된 도쿄의 차고지증명제도는 차고지 확보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

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다세대 주택의 주차시설 부족, 주소 위장, 타인 명의 등

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 각종 장애요인 해결해야

현재 다수의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는 있지만 차량 보유 자체를 규제

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먼저 도입했던 지역보다 승용차 대수가 많고, 주차장 확

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형평성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서울시는 제주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폐쇄적이

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차

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